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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가: 어제  김 노인이 병으로 누우셨는대.

나: 왜요?

가: 글쎄, ________________하던 도자기를__________________하는 손자가 깼으니 어떻게 하겠어요? 혼자 고민하는 수밖에.

2. 가: 바쁘나 바빠.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,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.

나: 그렇게 _____________하는 너를 보면 난 오히려 부럽다. 난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죽겠어.

3. 가: 대학교에 이 타이프라이터를 사 놓고 아끼느라 잘 쓰지 않았었는데...

나: 요즘 타이프라이터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나? ________________이/가 되었군.

4. 가: 영희야, 옷차림이 그게 뭐야? 정말 못 봐 주겠더라.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들어. _____________ 이야. 

나: 자기 취향이고 개성이지 뭐. 남의 옷차림에 대해 _______________ 하는 것도 보기는 좋지 않아요. 

5. 가: 새해가 되면  운동을 시작한다더니 요즘 무슨 운동을 하고 있니?

나: 날씨도 아직 춥고 해서 3월부터 시작하려고.

가: 그렇게 ____________ 미루다가 언제 시작할건데?

6. 가: 그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이 잡혔나요?

나: 아니오. 범인이 증거 하나도 남기지 않아서 범인이 누군지 __________이래요.

7. 가: 자기한테 완전히 속았어. 자기하고 결혼만  해주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 살게 해 주겠다, 공주처럼 모시겠다 그러지 않았어? ______________에 넘어간 내가 바보지.

8. 가: 이번 대학 수능시험에서 만점이 나왔대요. 전문가들도 이와 같은 일은 ____________ 한 일이라고 하던데요.

9. 아들: 벽화나 한번 그려볼까? 야! 정말 잘 그렸다. 천하의 걸작이다.

아버지: 이 녀석아, _________________이 너무 심하구나!

     10:  영수: 닭이 먼저야.

영희: 아니야, 달걀이 먼저야. 

미선: 아버지, 닭이 먼저예요, 달걀이 먼저예요? 그 문제로 ______________하는데.

11. 아들 : 아버지 놀라지 마세요. 제가 시험에 100점 받았어요.

아버지: 뭐? 100점? 하하... 농담 좀 그만해라.

아들: _____________하시는군요. 믿지 않으면 이걸 보세요. 정말이에요.

12. 누나: 아버지,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니 외국에 유학이나 보내 주세요.

영수: 누나, 유학에 왜 가고 싶어? 나이가 꽉 찼는데 시집이나 가시지?

누나: 요게, 어른들 얘기에 ____________ 처럼 끼어들지 마.

13. 영수: 네가 아프다고 해서 병문안 왔어.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 찐빵을 가져 왔어. 좀 먹어.

영희: 환자가 그걸 어떻게 먹니? 할 수 없지, 날 대신에 네가 먹어.

영수 (드디어) 아이고! 배야.

영희: 이거 _____________되었군. 내가 너를 간호해야 되겠구나.

14. 아버지 (고양이에게) 너 도대체 쥐를 안 잡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울어대니? 쥐 안 잡는 고양이는 ____________ 이야. (좀 있다가)  자, 맛있는 생선 먹어라.

15. 아들: 고양이를_____________만든 게 아빠였군요. 이렇게 매일 맛있는 걸 주니 쥐를 잡아먹겠어?

16. 영수: 모두들 왜 목을 길게 뽑고 있나요?

아버지: ___________하는 메달이 언제쯤 하고  기다리는 거란다.

영수: _______________라니요?

아버지: 몹시 기다린다는 뜻이다. 

17. 아저씨: 얘, 너 참 예쁘게 생겼구나. 아이스크림이나 먹을래?

아이들: 빨리 도망가자. 그런 __________ 을 말하는 아저씨가 유괴범인가 봐.

18. 아저씨: 박영수 선생댁이 어딘지 아니?

아이: 우리 아빠를 찾는 분이 누구세요?

아저씨: 바로 찾았군. _______________가 찾아왔다고 전해라.

아이: 아빠, ____________라는 분이 찾아 오셨어요.

아버지: _____________ 라는 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옛날부터인 친구라는 뜻이다.

19. 가: 또 뺑소니 운전사가 노인을 치고 달아났어.

나:  범인은요?

가: 아직은 ___________________이래.

20. 우리가 철수와 함께 옛날에 한 교실에서 __________________했어요. 아, 그리운 그 시절!

21. 가: 뭐 하니?

나: 이 책에는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 도서관에서 빌려갈 수 없으니까 여기 있어서 베껴쓸 수 밖에야.

가: 그러면 왜 그런 _______________한 방법으로 하지? 21세기니. 복사기에 가서 복사를 하지 그래.
22. 아버지: (숙제더미에 쌓여 있는 아들에게)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무엇 때문에 ______________하고 있니? 

아들: 숙제가 너무 많아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. 게다가 내일은 수학 시험인데 떨어질까 봐...

23. 민수: 아! 심심해. 티비를 보면 돼요?

아버지: 넌 왜 이렇게 게으름만 피우고 있니? 

민수: 난 방학 숙제도 ____________로 해 치웠고 일기도 ________________로 다 써 두었어요. 잘 쉬지 않을 리가 있어요?

24. 영수: 아버지는 왜 머리카락이 딱 3개뿐이죠?

아버지: 오랜 세월 ________________을 겪어서 그래.

25. 영수: 숙제를 안 해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느라고 이렇게 늦었어요.

아버지: 숙제를 안 해 가서 벌 받을 건_____________지. 옛날 나도 한달간 화장실 청소를 했거든.

26. 가: 넌 언제 빚을 갚겠니? 일주일 후에 갚겠다고 그랬는데 빌린 지 3개 월 지나서 ______________ 하기만 하는구나. 

27.  영희: 할머니 다시 야체밭에 가셔서 걱정이에요. 감기에나 걸릴까 봐... 그렇게 나이 드셔서 이 일을 그만두지 그랬어요. 백화점에서 뭐든지 살 수 있잖아요.

어머니: _______________말을 아니? 네 할머니는 백화점에 가기 보다 손으로 직접 자래운 야채를 좋아해서 그러세요.

